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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여행 ‘남해 어때’

남해관광문화재단은 겨울 여행지로 따뜻한 남해를 부각시키기며 ‘남해 숙박대전’과 함께
남해각~남해읍~독일마을을 연결한 ‘남해 크리스마스 페스타’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남해 겨울여행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남해각과 독일마을

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남해읍 일원에서는 캐럴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이벤
트를 펼친다.

특히 개막식이 열리는 14일에는 (구)화전별당에 조성된 크리스마스 동산에서 ‘하얀

눈’을 만날 수 있다. 신나는 캐럴과 함께 산타 모자 꾸미기,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등
신나는 체험행사가 열리고 군고구마와 붕어빵 등이 구비된 따끈한 먹거리존도 마련된

다.

이에 앞서 지난 1일부터는 대한민국 대표 종합 여행·여가 플랫폼 ‘여기 어때’와 손잡고

남해군 내 입점한 숙소를 대상으로 한 ‘남해 숙박대전’이 펼쳐지고 있다. 5만원 숙박 쿠
폰이 매일 선착순 200명에게 제공되며, 쿠폰 발급은 1일부터 14일까지다. 발급받은 쿠폰

은 1일부터 크리스마스 연휴를 포함한 26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 어때 앱’에 입점한 남해군의 모든 숙소에서는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펜션부터 일출과 일몰의 낭만이 있는 호텔, 자연경관을 즐기기 좋은 캠핑장 등

다양한 테마의 숙소가 준비되어 있다.

남해여행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여행자 플랫폼 남해각에서는 12월 14일부터 대형 트
리를 만날 수 있다. 남해대교와 어우러져 멋진 포토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남해각 내부에서는 사전 신청을 받아 ‘친환경 종이 트리 꾸미기’ 체험을 진행한다.

이국적 여행명소로 인기 있는 독일마을 광장에는 대형트리가 설치되고 독일마을 상가
거리 등을 중심으로 방문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남해 크리스마스 페스타에는 남해군소상공인연합회도 힘을 보탠다. 1만 원 이상 구입 시

500원 할인을 해주거나 기간 내(14~25일) 가게를 찾은 어린이 손님에게 사탕을 주는 등

14일까지 남해 숙박대전 매일 200명 선착순 할인
남해각·읍·독일마을 일대 ‘크리스마스 페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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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즐거움을 선물한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따뜻한 남쪽지역에서 맞는 겨울여행 상품을 위해

남해 크리스마스 페스타를 숙박대전과 함께 개최하게 되었다”며 “남해각과 독일마을, 남
해읍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페스타는 겨울 녹색 경관을 자랑하는 남해의 자연과 독일

마을의 이국적 모습이 어우러져 다채로운 겨울 매력을 선보일 것”이라며 남해 겨울 여행
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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